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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중국어 복합전치사의 유형 중 하나가 전치사성 형태소와 조사성 형태소가 결합

한 ‘沿着’, ‘趁着’, ‘为了’, ‘为着’ 등과 같은 것이다.1) 중국어문법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전치사의 문법적 특징 중 하나는 뒤에 ‘了’, ‘着’, ‘过’와 같은 동태조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X+了/ 着’ 유형의 전치사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러한 복합전치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다가 2000년 

이후 근대중국어연구의 심화와 함께 ‘X+了/ 着’ 유형의 복합전치사 연구도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전치사의 연구는 향후 더욱 연구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최재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권선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생

 1) 马贝加(2002: 10)는 복합전치사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두 

개의 전치사성 형태소의 결합(按照, 依据), 2) 전치사성 형태소와 조사성 형태소의 결합

(为了, 趁着), 3) 동사성 형태소와 전치사성 형태소의 결합(关于, 由于), 4) 명사성 형태소

와 동사성 형태소의 결합(根据), 5) 두 개의 동사성 형태소의 결합(经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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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X+了/ 着’ 유형의 복합전치사는 대부분 明清시기 

이후 동사 ‘X’의 문법화와 함께 조사성 형태소인 ‘了/ 着’와 결합하면서 출현하였으

나, 상고시기에 이미 전치사로 문법화된 전치사 ‘为’가 근대중국어시기에 다시 조

사성 형태소인 ‘了/ 着’와 결합하여 사용된 경우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为了/ 为着’의 문법화에 관한 논의는 매우 적은 편인데 萬瑩(2006)

과 雷冬平(2008)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萬瑩(2006)과 雷冬平(2008)은 동사 

‘为’와 동태조사 ‘了’가 결합하여 ‘为了’가 형성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에서는 견

해가 일치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일치하지 않는 부

분이 존재한다. 먼저 萬瑩(2006: 79∼81)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사 ‘为了’의 첫 출현은 六朝시기이고 후속동사구가 출현하여 문법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明代이며, 清代에 출현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완전히 전치사로 

문법화되었다. ‘为着’의 첫 출현은 宋代이고 明代에 후속동사구가 출현하여 문법

화가 시작되어 清代에는 출현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완전히 전치사로 문법화되

었다.

둘째, 동사 ‘为’는 ‘돕다(帮助)’라는 의미항목이 있으며 이 ‘돕다’라는 행위는 역

할관계(A가 B를 돕는다면 B는 도와주는 대상임)와 인과관계(A가 B를 돕는 원인

은 B이며 나아가 A가 B를 돕는 목적은 B가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를 내포

한다고 보고, 이를 기반으로 ‘为了/ 为着’의 연원을 해석하였다. 즉, 원인과 목적을 

나타내는 복합전치사 ‘为了’는 동사 ‘为’(‘돕다(帮助)’라는 의미항목 중의 인과관계)

와 동태조사 ‘了’가 결합하여 문법화되었으며 문법화 과정 중에 다시 어휘화된 것

이다. 복합전치사 ‘为着’는 수혜자를 나타내는 경우와 원인‧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로 나누어 연원을 해석할 수 있다. 즉, ‘为着’가 수혜자를 나타내는 경우 동사 ‘为’

(‘돕다(帮助)’라는 의미항목 중의 역할관계)와 동태조사 ‘着’가 결합하여 문법화되

었으며 문법화 과정 중에 다시 어휘화된 것이고, ‘为着’가 원인과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동사 ‘为’(‘돕다(帮助)’라는 의미항목 중의 인과관계)와 동태조사 ‘着’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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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문법화되었으며 문법화 과정 중에 다시 어휘화된 것이다. 

셋째, 동사 ‘为了/ 为着’가 전치사로 문법화되는 조건은 ‘N₁+为了/ 为着+N₂
+Vp’ 구조의 출현이다.

이어서 雷冬平(2008: 173)의 ‘为了’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전치사 ‘为了’의 형성과 관련된 시기의 언급이 없다.

둘째, 복합전치사 ‘为了’의 형성은 ‘하다(做, 幹)’의미의 동사 ‘为’와 동태조사 ‘了’

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복합전치사 ‘为了’의 문법화는 재분석의 결과인데 재분석은 ‘为了’의 목적

어 성분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는 통사구조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과 통시적 자료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

에서는 明清시기 13종 문헌과 现代시기2) 작가 5인의 소설에 출현한 ‘为了/ 为着’ 

예문을 전수 추출하여 결합양상에 따라 분류한 후 각 결합상황에서의 ‘为了/ 为着’

의 기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为了/ 为着’의 연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본고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한 明淸시기와 现代시기의 문헌이다.

明代：《金瓶梅词话》, 《水浒传》, 《三国志演义》, 《警世通言》, 《醒世恒言》, 

《喻世明言》, 《初刻拍案惊奇》, 《二刻拍案惊奇》, 《醒世姻缘传》

清代：《红楼梦》, 《兒女英雄传》, 《老残游记》, 《儒林外史》

现代：老舍의 소설(《四世同堂》,《茶馆》), 鲁讯의 소설(《故事新编》,《呐

喊》, 《彷徨》), 张爱玲의 소설(《倾城之恋》, 《桂花蒸阿小悲秋》, 《金

 2) 본고에서의 现代시기란 중국문학사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문학시기, 즉 1919년 후반∼
1949년을 말하는데, 현재의 표준중국어(普通话)와는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으므로 반영하

고 있는 언어현상도 현재의 표준중국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비교적 늦은 근대중

국어시기인 明清시기에 출현한 ‘为了/ 为着’의 사용상황과 변천상황을 고찰하기 위하여 고

찰의 범위로 선택하였으며 관련예문은 北京大学汉语语言学研究中心의 ‘CCL语料库检索系

统’에서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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锁记》, 《多少恨》, 《等》, 《连環套》, 《封锁》, 《创世纪》, 《霸王别姬》, 

《红玫瑰與白玫瑰》), 曹禺의 소설(《雷雨》, 《北京人》, 《日出》), 钱

钟书의 소설(《围城》)

2. 전치사 ‘为’의 기능과 특징 및 출현시기와 사용현황

1) 기능과 특징

복합전치사 ‘为了／为着’의 생성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치사 ‘为’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现代汉语八百词》(1980/ 2007: 550∼
552)，《现代汉语词典》(2005: 1414, 1422) 등에서 밝히고 있는 전치사 ‘为’의 기

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为 wéi - 피동을 나타낸다.

(1) 为风雪所阻。(눈, 바람에 막혔다.) 《现代汉语八百词》(1980/ 

2007: 551)

나. 为 wèi 

  ① 대상을 나타낸다.

(2) 请为我向主人表示谢意。(나를 대신해서 주인에게 감사인사를 전해

주세요.) 《现代汉语八百词》(1980/ 2007: 552)

  ② 원인을 나타낸다.

(3) 大家都为这件事高兴。(모두들 이 일 때문에 기뻐했다.) 《现代汉语

八百词》(1980/ 2007: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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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목적을 나타낸다.

(4) 为人类和平进步作贡献。(인류평화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다.) 

《现代汉语八百词》(1980/ 2007: 552))

위와 같이 전치사 ‘为’는 ‘wéi’와 ‘wèi’의 음운 형식을 가지고 있고, 피동표지, 대

상, 원인, 목적을 나타내는 등의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원인

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为’(wèi)가 구성하는 전치사구는 기존의 전치사구

와는 다른 다음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다.3)

(5) 我这次来不只是为工作，也是为你。(내가 이번에 온 것은 일 때문

만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기도 하다.) 《现代汉语常用词用法词典》

(1995：1253)

둘째, 주어 앞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쉼표로 문장을 분리한다. 

(6) 为帮助后进学生，老师经常早来晚走。(학습이 미진한 학생들을 도

와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늘 학교에 일찍 오셔서 늦게 돌아가신다.) 

刘月华　等(1983/ 2007: 268)

(7) 为此事，我一直充满着歉意，我是最反对伤害别人的自尊心的。 (이 

일로 나는 줄곧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刘

月华　等(1983/ 2007: 296)

이상의 두 가지 특징은 주로 동사 앞에 출현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

형적인 전치사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며 따라서 전치사 ‘为’가 일종의 ‘비

 3) 刘月华　等(1983/ 2007: 270∼271)에 의하면 전치사구는 기본적으로 부사어의 역할을 담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외에도 드물게 관형어, 보어, 목적어,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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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전치사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다음 예문과 같이 복합전치사 

‘为了/ 为着’ 역시 가지고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8) 他这次来不仅仅是为了工作，也是为了你。(그가 이번에 온 것은 

일 때문만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기도 하다.) 刘月华　等(1983/ 

2007: 271)

 (9) 为了她，我可以牺牲一切。(그녀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刘月华　等(1983/ 2007: 296)

(10) 为着我们美好的明天，朋友们努力吧。(우리의 아름다운 내일을 위

해서 친구들아 노력하자.) 刘月华　等(1983/ 2007: 296)

2) 각 기능의 출현시기와 사용현황

전치사 ‘为’의 기능과 그 출현시기 및 문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太田辰夫

(1958/ 2005: 238), 康国章(1999), 马贝加(2002: 168, 174, 180, 209, 227, 

237, 295), 赵大明(2008), 周四贵(2010), 郭飞(2011), 朱丽⋅李明(2012) 등

이 있다. 기존 연구의 공통적인 견해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치사 ‘为’는 상고시기(汉代 이전)에 이미 동사에서 전치사로 문법화되

었다.

둘째, 상고시기부터 전치사 ‘为’는 대상, 원인, 목적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기능

을 가졌다.

기존 연구의 공통적인 견해를 토대로 明清시기 이후에 출현한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다.

(11) 假如你每卖十扇笼炊饼，你从明日为始，只做五扇笼炊饼出去卖。
(만약 너희들이 증편 열 바구니를 팔고자 한다면, 너는 내일을 시

작으로 하여(내일부터) 증편 다섯 바구니를 만들어서 팔러 나가

라.) 《金瓶梅词话》 第2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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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他昨日为剪这头发，好不费难。(그는 어제 이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매우 힘이 들었다.) 《金瓶梅词话》 第12回

(13) 你们自己以假为真，何苦来烧我？” (너희들은 스스로 가짜를 진짜

로 여기어 어찌하여 나를 열 받게 하는가?) 《红楼梦》 第7回

(14) 为这病请大夫吃药，也不知白花了多少银子钱呢！(이 병환 때문에 

의사를 불러 약을 먹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헛되이 썼는지 모른

다네!) 《红楼梦》 第7回

(15) 进为纯臣，退为孝子。(들어가서는 충직한 신하이고, 물러나서는 

효자이다.) 《兒女英雄传》 第18回

(16) 我今日可是为救一個人来了，却不是救你。(나는 오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지 너를 구하려는 것은 아니다.) 《兒女英雄

传》 第8回

(17) 我一定尽力而为。(나는 반드시 힘을 다하여 행할 것이다.) 《现代

汉语八百词》 (1980/ 2007: 550)

(18) 大家都为这件事高兴。(모두들 이 일 때문에 기뻐하였다.) 《现代

汉语八百词》 (1980/ 2007: 552))

위의 예문은 明清시기와 현대에 출현한 ‘为’의 사용양상을 보여준다. 즉 예문

(11), (13), (15), (17)에서 ‘为’는 ‘하다’, ‘여기다’, ‘되다’ 등의 동사로 사용되었고, 

예문(12), (14), (16), (18)에서 ‘为’는 ‘목적’, ‘원인’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

되었다. 이와 같이 ‘为’는 일찍이 상고시기에 동사에서 전치사로 문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중국어와 현대중국어에서 전치사로서의 주된 기능 이외에도 여전히 

동사로서의 기능을 가진 층위화(layering)현상4)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明代이후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복합전치사 ‘为了/ 为着’ 역시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어서 결국 문법기능에 있어

서 새롭게 출현한 복합전치사 ‘为了/ 为着’의 기능이 기존의 전치사 ‘为’의 일부 기

능과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为’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떠한 동인에 의하여 

 4) 이성하(1998: 173∼174)에 의하면, 층위화(layering)란 옛 층위와 새 층위가 공존하는 현

상을 말하는 것이다. 즉, 여러 문법화소들이 같은 기능의 영역 안에서 자꾸 문법화되지만, 

옛 층위는 새 층위가 생겨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공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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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전치사 ‘为了/ 为着’가 출현하였을까? 과연 ‘为了/ 为着’의 형성이 萬瑩

(2006)과 雷冬平(2008)이 주장처럼 동사 ‘为’와 동태조사 ‘了/ 着’의 결합 후 문법

화된 것일까? 사실 ‘为了/ 为着’는 상고시기에 이미 전치사로 문법화된 ‘为’에 일종

의 접미사 성분인 ‘了/ 着’5)가 결합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시 말해서 ‘为了/ 为着’는 다음과 같이 ‘돕다’ 또는 ‘하다’의미의 동사 ‘为’와 동태조

사 ‘了/ 着’가 함께 사용되다가 다시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

사로 문법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전치사로 문법화된 ‘为’에 접미사 성분

인 ‘了/ 着’가 수반된 것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① 동사 ‘为’ + 동태조사 ‘了/ 着’
문법화

복합전치사 ‘为了/ 为着’→
② 전치사 ‘为’ + 접미사 ‘了/ 着’ → 복합전치사 ‘为了/ 为着’

전자와 같이 문법화되어 복합전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후자의 경우 문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복합전치사로 출현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기존의 전치사 ‘为’처럼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3. ‘为了/ 为着’의 사용현황 분석과 연원 문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중국어의 전치사는 동사로부터 문법화된 것이다. 이 

때 동사가 전치사로 문법화되기 위한 통사적 전제조건은 ‘V₁+O₁+V₂+O₂’의 연

동구조로, 의미중점이 ‘V₂+O₂’에 더욱 치중될 경우 ‘V₁’이 전치사로 문법화된다.6) 

萬瑩(2006)과 雷冬平(2008)의 주장대로 복합전치사 ‘为了/ 为着’가 동사 ‘为’와 

 5) 이미 전치사로 문법화된 ‘为’ 뒤에 결합된 ‘了/ 着’를 동태조사로 볼 수는 없다. 초보적인 견

해로는 이음절화를 위해서 사용된 일종의 접미사로 보인다. 冯春田等(2012: 518∼619) 

역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간략한 언급만 있어 이에 대한 심화된 논의는 후속 연구

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재영⋅권선아(2012: 477∼478)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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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조사 ‘了/ 着’의 결합 후 문법화되었다면 ‘为了/ 为着+O₁+V₂+O₂’에 먼저 출

현하여 문법화되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魏晋南北朝시기부터 元代

까지의 각 시기별 대표 문헌인 《世说新语》, 《敦煌变文》, 《祖堂集》, 《朱子语类》, 

《新校元刊杂剧三十种》, 《元本老乞大》에서 전치사로 문법화되기 전 단계 또는 전

치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为了/ 为着+O₁+V₂+O₂’ 구조의 출현여부를 고

찰하였으나 관련 예문은 찾아볼 수 없다. 이어서 明清시기의 13종 문헌과 现代 

작가 5인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为了/ 为着’는 연동구조인 ‘为了/ 为着+O₁+V₂(+O₂)’에서뿐만 아니라 비연동구

조인 ‘为了/ 为着+O₁’, ‘为了/ 为着+O₁, Sp’7), ‘为了/ 为着+O₁, V₂(+O₂)’ 등의 

다양한 형식에서 출현하여 사용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형식에 출현한 ‘为了/ 

为着’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

1) 연동구조에 출현한 ‘为了/ 为着’와 그 기능

明清시기의 13종 문헌에서 ‘为了+O₁+V₂(+O₂)’ 형식은 총 10회, ‘为着+O₁
+V₂(+O₂)’ 형식은 총 21회 출현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9) “这却甚好，只是你两個这一番出考，我们都要指望你进学，你却不

可为了别人耽误了自己的正事｡”(이번은 오히려 매우 좋아, 너희 

둘이 한 번에 과거에 나가면 우리들은 모두 네가 합격하기를 바

랄거야,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지체하지 마.) 《醒

世姻缘传》 第37回

(20) 门子道：“我原是衙中门官，为了些事逐了出来｡”(문지기가 “나는 

원래 관아의 문지기인데 몇 가지 일 때문에 쫓겨나왔어.”라고 말

하였다.) 《初刻拍案惊奇》 第26卷

(21) 又是为了什麽打他？” (또 무엇 때문에 그를 때립니까?) 《红楼梦》 

 7) ‘为了/ 为着+O₁, Sp’ 형식은 앞의 예문(6)∼(7)과 같이 전형적인 ‘S+为了/ 为着+O₁+V₂
(+O₂)’ 형식에서 전치사구인 ‘为了/ 为着+O₁’ 부분이 주어 앞에 출현하고 쉼표로 문장이 

분리된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쉼표 뒤의 문장은 ‘S+V₂(+O₂)’를 기반으로 한 ‘주술술어

문’인데 복잡한 문장 형식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하게 ‘为了/ 为着+O₁, S+V₂
(+O₂)’라고 표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Sp’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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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8回

(22) 你我同是温州人，也须有些乡裏之情，何苦到为着别处人报仇！(너

와 나는 温州사람으로 고향의 정도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서 복수를 하는 것인가!)　《初刻拍案惊奇》 第11

卷

(23) 这一翻，安老爷、安太太为着自己的事自然不好说话。(이번에 安

老爷와 安太太는 자신의 일 때문에 자연스레 말하기 쉽지 않았

다.) 《兒女英雄传》 第25回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为了’와 ‘为着’는 명사(구)와 결합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 또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明清시기에 출현한 앞의 예문(12)(他昨

日为剪这头发，好不非难), (14)(为这病请大夫吃药), (16)(我今日可是为救一個

人来了) 중의 원인,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为’와 기능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만일, 萬瑩(2006)과 雷冬平(2008)의 주장대로 복합전치사 ‘为

了/ 为着’가 明代에 동사 ‘为’와 동태조사 ‘了/ 着’의 결합 후 문법화되기 시작하여 

清代에 완성되었다면 동사의 기능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던 明代에는 ‘돕다’ 또는 

‘하다’의미의 동사와 동태조사 ‘了/ 着’가 결합한 용법과 ‘원인’과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의 용법으로 분석 가능한 예문이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서 제시된 예문들은 모두 전치사로서의 용법으로만 분석되어진다. 따라서 ‘为了/ 

为着’가 동사 뒤에 동태조사 ‘了/ 着’와 결합 후 문법화되었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

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现代의 작품에서도 ‘为了/ 为着’의 이러한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为了+O₁
+V₂(+O₂)’ 형식은 총 41회, ‘为着+O₁+V₂(+O₂)’ 형식은 총 12회 출현하고 있

다. 다음 예문을 보자.

(24) 不能为了幾块钱出卖朋友。(돈 몇 푼 때문에 친구를 팔 수 없다.) 

《四世同堂》

(25) 昨天苏小姐就对我说，她为了得学位写那本书，其实她并不瞧得起

那些人的诗。(어제 苏양은 나에게 그녀는 학위를 얻기 위해 그 

책을 쓰는 것이며 사실 그녀는 결코 그 사람들의 시를 존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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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말하였다.) 《围城》

(26) 你忘记妈三年前为着你的病幾乎死了麽？(너는 어머니가 3년 전에 

너의 병 때문에 거의 죽을 뻔 했던 것을 잊었니?) 《雷雨》

위에서 볼 수 있듯이 现代에 이르러 ‘为了/ 为着’의 출현빈도 증가와 함께 ‘为了/ 

为着’의 목적어 성분도 변화하여, 明清시기의 용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동사

구 목적어(예문(25)의 ‘得学位’)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为了’와 ‘为着’의 

목적어가 명사(구)에서 동사(구)로 확대된 이유는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경

우 단순하게는 사람, 사물일 수 있으나, 심화된 표현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나 동작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为了’와 ‘为着’의 사용빈도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

게 동사(구) 목적어가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2) 비(非)연동구조에 출현한 ‘为了/ 为着’와 그 기능

‘为了/ 为着’는 비(非)연동구조인 ‘为了/ 为着+O₁’, ‘为了/ 为着+O₁, Sp’, ‘为

了/ 为着+O₁, V₂(+O₂)’등에도 출현하고 있는데 연동구조(총84회)에 비하여 훨

씬 높은 출현빈도(312회)를 보이고 있다.

(1) ‘为了/ 为着+O₁’ 형식에 출현한 ‘为了/ 为着’와 그 기능

明清시기에 ‘为了+O₁’ 형식은 총 8회, ‘为着+O₁’ 형식은 총 11회 출현하고 있

다. 다음 예문을 보자.

(27) 就使费了幾两银子，不曾为了别人。(설사 은전 몇 냥을 사용했더

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金瓶梅词话》 第

98回

(28) 此番带了这项金银，就是为了父亲的官事。(이번에 금과 은을 가

져갔는데 이는 아버지의 소송 때문이다.) 《兒女英雄传》 第11回

(29) 泪汪汪的，忍着氣恨命，又转了一念道：“他们如此算计我，则为着

这些浮财。(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화를 참으며 생각을 바꿔 “그들

이 이와 같이 나를 생각한 것은 이 재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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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初刻拍案惊奇》 第38卷

(30) 刘璞焦躁道：“且说为着甚的？”(刘璞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입니

까?”라고 급하게 말했다.) 《醒世恒言》 第8卷

(31) 我想薛妹妹此去，想必为着前时搜检众丫头的东西的原故。(나는 

薛씨 동생이 이번에 간 것은 분명히 지난번 여자하인들의 물건을 

조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红楼梦》 第78回

(32) 他到此究竟为着些甚麽事？(그가 이곳으로 온 것은 도대체 무슨 

일들 때문입니까?)　《兒女英雄传》 第5回

예문(27)∼(32)에서 ‘为了/ 为着’는 하나의 목적어만을 수반하고 있으며 뒷부

분에 ‘V₂(+O₂)’가 출현하지 않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동사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为了/ 为着’를 ‘돕다’ 또는 ‘하다’의미의 

동사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원인이나 목적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이해하는 

것이 전후 문맥에 적합하다. 구체적으로 이상의 예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문(27)의 경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앞부분에 春梅가 ‘为娶我兄弟媳

妇，又费许多东西。(내 제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썼네요.)’라

고 말하자 守备가 이에 대답한 내용 중의 일부분이 ‘就使费了幾两银子，不曾为了

别人。’이다. 따라서 ‘不曾为了别人’은 뒤에 ‘费’가 생략된 문장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为娶我兄弟媳妇’ 중의 ‘为’와 ‘不曾为了别人’ 중의 ‘为了’가 동일하게 목적

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예문(28)∼(32)에 

출현한 ‘为了/ 为着+O₁’는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모두 문장의 목적어 성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사 ‘是’가 출현하여 목적어 성분임이 분명한 예문(25)를 제

외한 나머지 예문에서는 ‘为了/ 为着+O₁’의 앞에 ‘是’가 출현하지 않고 있지만 모

두 어떠한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明清시기에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문미에 출현하는 ‘为+O₁’ 형식의 예문

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3) 亡身丧命皆因此，破业倾家总为他。(목숨을 잃은 것은 모두 이 때

문이며, 집안이 망한 것은 모두 그 때문이다.) 《金瓶梅词话》 第6

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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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安老爷故作惊疑，问道：“这却为何？” (安영감은 고의로 놀란 척 

하며 “이것은 도리어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兒女英雄传》 

第16回

(35) 上前一把拉住，大笑道：“老哥哥，你氣了这半日，原来为此｡”(앞에 

나서서 끌어당겨 붙잡고 크게 웃으며 “형님, 오늘 한나절 동안 화

가 나셨는데 알고 보니 이 때문이군요.”라고 말하였다.) 《兒女英

雄传》 第31回

흥미로운 점은 예문(33)∼(35)에서 출현한 ‘为+O₁’ 역시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계사 ‘是’가 생략된 문장의 목적어 성분으로 출현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

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现代의 작품 중에서도 ‘为了+O₁’ 형식은 총 62회, 

‘为着+O₁’ 형식은 총 13회 출현하고 있는데 明清시기와는 출현양상이 다소 다르

다. 다음 예문을 보자.

(36) 你们捕了我来，我还不晓得为了什麽。(너희들은 나를 잡아 왔는

데 나는 아직 무엇 때문인지 모른다.) 《四世同堂》

(37) “也还是为了無聊的事｡”(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이다.) 《彷

徨⋅在酒楼上》

(38) 你那麽老远跑到这兒来，难道是为了这個吗？(당신이 멀리서 여기

까지 뛰어온 것이 설마 이것 때문입니까?) 《日出》

(39) 你们这一帮子赶到我这儿来，是为了找一個小姑娘呀。(너희들이 

서둘러 나에게 온 것은 한 소녀를 찾기 위해서였구나.) 《日出》

(40) 方鸿渐不吃早點就出门，确为了躲避周太太。(方鸿渐이 아침도 거

르고 나간 것은 분명히 周太太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围城》

(41) 多少年我总是留着，为着纪念你。(몇 년 동안 내가 항상 머물러 

있던 것은 당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雷雨》

위의 예문(36)∼(39)에서 볼 수 있듯이 ‘为了/ 为着+O₁’ 형식이 동사 ‘晓得’와 

계사 ‘是’의 목적어로 출현하고 있어 현재의 표준중국어에서의 사용과 더욱 근접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예문(40), (41)과 같이 계사 ‘是’가 생략된 경우도 출현

하고 있어 여전히 변천과정 중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표준중국어에서 ‘为+O₁’, ‘为了/ 为着+O₁’ 등이 목적어의 자리에 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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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은 전치사 ‘为’, ‘为了/ 为着’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明清시기에 출현한 이상의 ‘为了/ 为着’는 비록 대부분 

계사 ‘是’가 생략되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

내는 전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为了/ 为着+O₁, Sp’에 출현한 ‘为了/ 为着’와 그 기능

明清시기에 ‘为了+O₁, Sp’ 형식은 총 7회, ‘为着+O₁, Sp’ 형식은 총 9회 출현

하고 있다. 

(42) 为了你这事，我还爬下给人家磕了個头，今日才来的，怎麽你说人

家来的不光明正大呢？” (너의 일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오늘에서야 왔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가 정정당

당하지 못하게 왔다고 말하느냐?) 《兒女英雄传》 第19回

(43) 又如今人为着幾赁钱钞上，兄弟分颜，朋友破口。(또 오늘날 사람

들은 몇 푼 돈 때문에 형제간에는 반목하고 친구들은 욕설을 퍼

붓는다.) 《喻世明言》 第13卷

(44) 王婆道：“为着秀才官人，鞋子都走破了｡”(王婆는 “생원 벼슬 때문

에(생원 벼슬하느라) 신발까지 닳아 떨어졌다.”라고 말하였다.) 

《初刻拍案惊奇》 第10卷

‘2. 1)(전치사 ‘为’의) 기능과 특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표준중국어에

서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为’, ‘为了/ 为着’는 비전형적인 

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어 앞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쉼표로 문장을 분리한다’라는 특징이다. 예문(42)∼(44)에서 사용된 ‘为了/ 为着’

는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예문은 전치

사 ‘为了/ 为着’의 비전형적인 문법적 특징으로 인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明清

시기에는 다음 예문과 같이 ‘为+O₁, Sp’ 형식의 예문도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45) 去年为后边大菩萨喜事，他还说我背地得了多少钱，擗了一半與他

才罢了。(작년에 보살의 혼사로 인해 그는 내가 몰래 돈을 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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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니 반을 떼어서 자신에게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金瓶梅词

话》 第73回

(46) 袭人道：“姑娘快休如此，将来只怕比这個更奇怪的笑话兒还有呢！
若为他这种行止，你多心伤感，只怕你伤感不了呢。快别多心！” 

(袭人이 (林黛玉에게) “아가씨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보다 더 이상한 이야기가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만일 그의 이런 

행동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 (앞으로 듣게 될 이야기에) 걱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红楼梦》 第3回

(47) 这裏也是你老人家的家，咱们家裏通共你老人家合姨奶奶两位，都

在这裏呢，到西庄兒上又见谁去？要就为咱们家那幾间房子，人家

二叔、二婶儿大概都见过。((褚大娘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

기를) 이곳도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집에 다 합쳐서 아버지와 이

모할머니 두 분이 계신데 모두 여기 계시니 西庄儿에 또 누구를 

보러 가나요? 우리 집의 방 몇 칸 때문에 둘째 숙부와 숙모는 아

마도 만났을 겁니다.) 《兒女英雄传》 第21回 

예문(45)∼(47) 역시 ‘为+O₁, Sp’ 형식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각 예문에서 ‘为’

는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치

사 ‘为’, ‘为了/ 为着’는 이미 明清시기에 주어 앞에 출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식은 现代의 작품에 더 많이 출현하는데 ‘为了+O₁, Sp’ 형식은 

총 79회, ‘为着+O₁, Sp’ 형식은 총 7회 출현하고 있다. 

(48) 为了生存，你们须把它挂在胸上！(생존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것

을 가슴에 걸어야 한다.) 《四世同堂》

(49) 为了报復小仇小怨，他不惜认敌作父。(작은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적을 아버지로 삼았다.) 《四世同堂》

(50) 不过现在我也不要跟他闹了，为了肚裏的孩子，我不能再跟他闹了

——女人就是这点苦呀！” (그러나 지금은 나 역시 그와 다투지 않

으려고 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나는 다시 그와 다툴 수 없게 

되었어―여인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创世纪》

(51) 为着她自己的孩子，她嫁过两次。(그녀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그

녀는 시집을 두 번 갔다.) 《雷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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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代의 작품에서도 ‘为了/ 为着+O₁, Sp’ 형식은 목적어의 충당성분이 확대되

어 동사구가 출현하였다는 점(예문(49)의 ‘报复小仇小怨’)을 제외하고 출현양상

이 明清시기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따라서 ‘为了+O₁, Sp’ 형식은 明代에 출현한 

이후 현재의 표준중국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

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为了/ 为着+O₁, V₂(+O₂)’에 출현한 ‘为了/ 为着’와 그 기능

明清시기에 ‘为了+O₁, V₂(+O₂)’ 형식은 총 26회, ‘为着+O₁, V₂(+O₂)’ 형식

은 총 17회 출현하고 있다.8)

(52) 文嫂道：“小媳妇因不幸，为了场官司，把舊时那房兒弃了，如今搬

在大南首王家巷住哩｡” (文씨 아주머니는 “제가 불행하여 소송 때

문에 예전의 그 집을 버렸고 오늘날 大南首王家巷으로 이사 왔습

니다.”라고 말하였다.) 《金瓶梅词话》 第69回

(53) 操笑曰：“你为了一妇人，害了你姐夫一家，留此不义之人何用！” 

(조조가 웃으면서 “너는 부인을 위해서 너의 제부 일가를 살해하

였으니 이 의리 없는 사람을 남겨 무엇에 쓰겠는가!”하고 말하였

다.) 《三国志演义》 第57回

(54) 吴氏道：“为了你，说不得！(吴氏는 “너를 위해 말할 수 없다!”라

고 말하였다.) 《初刻拍案惊奇》 第17卷

(55) 但是何苦为了冯君瑞一個人，兴师动众？(그러나 어찌하여 冯君瑞

과 같은 사람 때문에 많은 군사를 동원하는가?) 《儒林外史》 第43

回

(56) 只为着幾十文钱，當使不使，弄了個大没意思。(단지 돈 몇십 전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게 된다.) 《醒世姻缘传》 第

 8) 분석 시에 ‘为了/ 为着+O₁, V₂(+O₂)’ 형식 중에서 ‘V₂(+O₂)’가 ‘O₁ 때문에/ 위해서’ 발생

한 행위‧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본 형식으로 분류하였고, 아래와 같이 비록 ‘为了/ 为着

+O₁, V₂(+O₂)’의 형식으로 출현하더라도 ‘V₂(+O₂)’, 즉 ‘有什麽呢’(무엇이 있겠는가?)가 

‘O₁(아이들)을 위해서’ 발생한 행위‧동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活着吃苦不为着小孩子們，还有什麽呢？(살아서 고생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면 무엇이 있겠는가?) 《北京人》

위의 예문 중 앞부분은 사실 ‘活着吃苦不是为着小孩子們’의 의미이므로 본고에서는 ‘为了/ 

为着+O₁’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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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回

(57) 切不可为着区区财产，伤了天性之恩。(절대로 작은 재산 때문에 

타고난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初刻拍案惊奇》 第33卷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为了/ 为着’는 명사(구) 성분의 목적어를 수반한 후, 이

어 후속 동사구를 취한다. 이러한 형식은 앞에서 언급한 전치사로 문법화되기 위

한 통사적 전제인 연동구조(V₁+O₁+V₂+O₂)와 비슷하지만, 쉼표로 분절되어 있

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 중의 ‘为了/ 为着’ 역시 쉼표가 없는 ‘为了/ 

为着+O₁+V₂+O₂’에서의 ‘为了/ 为着’와 동일하게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明清시기의 문헌에는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

사 ‘为’ 역시 쉼표로 분절되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58) 今日为拜钱，又和他合了回氣。(오늘 拜钱(신부의 집을 방문할 때 

선물하는 예물과 돈) 때문에 그에게 또 한 번 화를 냈다.) 《金瓶

梅词话》 第35回

(59) 宝玉叹氣说道：“不过为那些事，问他做什麽！” (宝玉는 탄식하며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았자 무엇하겠는가!”) 《红楼

梦》 第34回

예문(58)∼(59)는 ‘为+O₁, V₂(+O₂)’의 형식으로 출현하였지만 문장 내에서 

‘为’의 기능은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보아야 한다. 现代

의 작품 속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为了+O₁, V₂(+O₂)’ 형식

은 총 68회, ‘为着+O₁, V₂(+O₂)’ 형식은 총 5회 출현하고 있다.

(60) 至于钱家的妇女，她们并不是因为男子专制而不出大门，而倒是为

了服装太舊，自惭形秽。(钱씨 집안의 여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

들은 결코 남자들의 독재로 인해 대문 출입을 하지 않은 것이 아

니라 그들의 복장이 너무 오래된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럽

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四世同堂》

(61) 别为了我的事，给你自己找麻烦！(나의 일 때문에 너 스스로를 번

거롭게 하지 마라!) 《茶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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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为了便于计算，将每五十名考取者的姓名写成一個圆图；开始一名

以较大的字提高写，其次沿时针方向自右至左写去。(계산을 편리

하게 하기 위해서 각 50명의 수험자의 이름을 하나의 원형으로 

썼다. 한 명이 비교적 크게 높이 쓰기 시작하면 다음은 이어서 시

계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내려 갔다.) 《呐喊⋅白光》 

(63) 狗为着追求水裏肉骨头的影子，丧失了到嘴的肉骨头！(개는 물속

에 비친 뼈다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있는 뼈다귀를 잃어

버렸다.) 《围城》

明清시기의 사용상황과 마찬가지로 现代의 작품에 사용된 ‘为了/ 为着’ 역시 모

두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목적어 

성분으로 예문(60)의 ‘服装太舊’와 같은 주술구 또는 예문(62)의 ‘便于计算’, 예문

(63)의 ‘追求水裏肉骨头的影子’와 같은 동사구가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출현 원인은 무엇인가? 본고의 초보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9) 

우선 이상에서 논의한 ‘为了/ 为着+O₁, V₂(+O₂)’ 형식은 다시 문장 내에 주어

가 출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즉 ‘为了/ 为着+O₁, V₂(+O₂)’ 형식과 

‘S+为了/ 为着+O₁, V₂(+O₂)’ 형식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형식의 출

현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为了/ 为着+O₁, V₂(+O₂)’ 형식의 경우,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하여 ‘为了/ 为着+O₁’이 문두로 이동한 ‘为了/ 为着+O₁, S+V₂(+O₂)’ 
형식의 출현과 동시에 전후 문맥에 의해 화자와 청자가 주어를 서로 알고 있는 

경우 주어가 생략되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드물긴 하지만 현재의 표준중국어에

서도 이러한 형식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9) 사실 쉼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분절하는 것은 现代문학작품의 저자 또는 明清시기 소설의 

교감자가 문장구조를 분석한 후 해당 성분의 문법 기능에 따라 진행한 것은 아니다. 现代문

학작품의 저자인 경우 본인의 언어적 직관력(语感)에 따라 쉼표로 분절을 한 것이지만, 明

清시기 소설의 교감자는 당시의 언어 사용을 알고 쉼표로 분절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明清시기 작품에 나타난 ‘为了/ 为着+O₁, V₂(+O₂)’ 형식은 해당 작품의 교감자

가 다분히 현대적 언어 현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음은 이러

한 사실을 감안하고 추론을 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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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为避免差错，最好再检查一遍。(착오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검사하는 게 좋다.) 《现代汉语八百词》 (1980/ 2007: 552)

(65) 驾驶员抱歉地说：“为了安全，只好耽误你们宝贵时间了｡” (운전사

가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겠

습니다.”라고 무척 미안해하며 말했다.) (CCL Corpus)

위의 예문은 ‘为/ 为了+O₁, V₂(+O₂)’ 형식으로 출현하고 있는데 문맥을 살펴

보면 이는 ‘为/ 为了+O₁, S+V₂(+O₂)’ 형식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S+为了/ 为着+O₁, V₂(+O₂)’ 형식의 경우, 现代문학작품의 저자 또

는 明清시기 소설의 교감자가 이상의 ‘为/ 为了+O₁, S+V₂(+O₂)’ 형식과 ‘为/ 

为了+O₁, V₂(+O₂)’ 형식의 출현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형적인 ‘S+为了/ 为着

+O₁+V₂(+O₂)’ 형식을 분절함으로써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식은 

중간의 쉼표를 삭제할 경우 전형적인 ‘S+为了/ 为着+O₁+V₂(+O₂)’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중간의 쉼표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现代

汉语八百词》(1980)나 刘月华　等(1983)에서도 이러한 용법을 소개하고 있지 않

고 있어서 전형적인 형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1] ‘为了+O₁, V₂(+O₂)’ 형식의 출현빈도표

결합양상

시기
为了+O₁, V₂(+O₂) S+为了+O₁, V₂(+O₂) 계

明代 11(68.7%) 5(31.3%) 16(100%)

淸代 7(87.5%) 1(12.5%) 8(100%)

现代 48(77.4%) 14(22.6%) 62(100%)

총계 66(76.7%) 20(23.3%) 8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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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为着+O₁, V₂(+O₂)’ 형식의 출현빈도표

결합양상

시기
为着+O₁, V₂(+O₂) S+为着+O₁, V₂(+O₂) 계

明代 7(87.5%) 1(12.5%) 8(100%)

淸代 5(71.4%) 2(28.6%) 7(100%)

现代 1(50.0%) 1(50.0%) 2(100%)

총계 13(76.5%) 4(23.5%) 17(100%)

위의 [표1], [표2]에서도 볼 수 있듯이 明请시기의 작품과 现代의 문학작품에

서 나타난 ‘为了/ 为着+O₁, V₂(+O₂)’ 형식은 쉼표 뒤의 절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약 77%)가 문두에 주어가 출현한 경우(약 23%)보다 출현빈도가 훨씬 높다. 

즉, 대부분의 ‘为了/ 为着+O₁, V₂(+O₂)’ 형식은 ‘为了/ 为着+O₁, S+V₂(+O₂)’ 
형식에서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출현한 것이고, 일부의 경우 정상적인 ‘S+为了

/ 为着+O₁+V₂(+O₂)’ 형식을 분절하여 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为了/ 为着’는 모두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

되고 있다.

3) ‘为了/ 为着’의 연원 문제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明清시기와 现代시기의 ‘为了/ 为着’는 연동구조인 

‘为了/ 为着+O₁+V₂(+O₂)’에서 뿐만 아니라 비연동구조인 ‘为了/ 为着+O₁’, ‘为
了/ 为着+O₁, Sp’, ‘为了/ 为着+O₁, V₂(+O₂)’ 등의 다양한 형식에서 출현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었다. 다음은 이러한 ‘为

了/ 为着’의 출현빈도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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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양상

문헌

연동구조 비(非)연동구조

계为着+O₁+V₂ 
(+O₂) 为着+O₁ 为着+O₁, Sp

为着+O₁, 
V₂(+O₂)

明代

金瓶梅词话 - - - 1(100%) 1(100%)

水浒传 - - - - -

三国志演义 - - - - -

[표3] ‘为了’의 결합양상에 대한 시기별 출현빈도표

결합양상

문헌

연동구조  비(非)연동구조

계为了+O₁+V₂ 
(+O₂) 为了+O₁ 为了+O₁, Sp

为了+O₁, 
V₂(+O₂)

明代

金瓶梅词话 1(12.5%) 2(25.0%) - 5(62.5%) 8(100%)

水浒传 - - - 1(100%) 1(100%)

三国志演义 - - - 1(100%) 1(100%)

醒世姻缘传 3(30.0%) 1(10.0%) 2(20.0%) 4(40.0%) 10(100%)

警世通言 - - - - -

醒世恒言 - - - - -

喻世明言 - - - - -

初刻拍案惊奇 2(28.6%) 1(14.3%) 1(14.3%) 3(42.8%) 7(100%)

二刻拍案惊奇 - - 1(33.3%) 2(66.7%) 3(100%)

계 6(20.0%)
4(13.3%) 4(13.3%) 16(53.4%)

30(100%)
24(80.0%)

清代

红楼梦 1(25.0%) 1(25.0%) 1(25.0%) 1(25.0%) 4(100%)

兒女英雄传 2(14.3%) 4(28.6%) 2(14.3%) 6(42.8%) 14(100%)

老残游记 1(50.0%) 1(50.0%) - - 2(100%)

儒林外史 - - - 1(100%) 1(100%)

계 4(19.0%)
6(28.6%) 3(14.3%) 8(38.1%)

21(100%)
17(81.0%)

现代

老舍의 작품 14(10.0%) 41(29.3%) 58(41.4%) 27(19.3%) 140(100%)

鲁迅의 작품 5(21.7%) 6(26.1%) 4(17.4%) 8(34.8%) 23(100%)

曹禺의 작품 1(12.5%) 6(75.0%) - 1(12.5%) 8(100%)

张爱玲의 작품 14(30.4%) 9(19.6%) 6(13.0%) 17(37.0%) 46(100%)

钱钟树의 작품 7(21.2%) 6(18.2%) 11(33.3%) 9(27.3%) 33(100%)

계 41(16.4%)
68(27.2%) 79(31.6%) 62(24.8%)

250(100%)
209(83.6%)

총계 51(16.9%)
78(25.9%) 86(28.6%) 86(28.6%)

301(100%)
250(83.1%)

[표4] ‘为着’의 결합양상에 대한 시기별 출현빈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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醒世姻缘传 1(16.7%) 1(16.7%) 1(16.6%) 3(50.0%) 6(100%)

警世通言 - - - - -

醒世恒言 - 1(50.0%) 1(50.0%) - 2(100%)

喻世明言 - 2(66.7%) 1(33.3%) - 3(100%)

初刻拍案惊奇 4(36.4%) 3(27.3%) 1(9.0%) 3(27.3%) 11(100%)

二刻拍案惊奇 3(42.8%) 1(14.3%) 2(28.6%) 1(14.3%) 7(100%)

계 8(26.7%)
8(26.7%) 6(19.9%) 8(26.7%)

30(100%)
22(73.3%)

清代

红楼梦 - 1(100%) - - 1(100%)

兒女英雄传 13(50.0%) 4(15.4%) 3(11.5%) 6(23.1%) 26(100%)

老残游记 - - - - -

儒林外史 - - - 1(100%) 1(100%)

계 13(46.4%)
5(17.9%) 3(10.7%) 7(25.0%)

28(100%)
15(53.6%)

现代

老舍의 작품 - - - - -

鲁迅의 작품 1(50.0%) 1(50.0%) - - 2(100%)

曹禺의 작품 11(34.4%) 14(43.8%) 6(18.7%) 1(3.1%) 32(100%)

张爱玲의 작품 - 1(100%) - - 1(100%)

钱钟树의 작품 - 1(50.0%) - 1(50.0%) 2(100%)

계 12(32.5%)
17(45.9%) 6(16.2%) 2(5.4%)

37(100%)
25(67.5%)

총계 33(34.7%)
30(31.6%) 15(15.8%) 17(17.9%)

95(100%)
62(65.3%)

‘为了/ 为着’가 만약 萬瑩(2006)과 雷冬平(2008)의 주장과 같이 ‘为’와 동태조

사 ‘了/ 着’의 결합 후 문법화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동사가 전치사로 문법화되는 다

음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1단계: 문법화를 위한 통사적 전제조건의 출현. 

동사 ‘为’+동태조사 ‘了/ 着’+O₁+V₂+O₂
2단계: 재분석에 의한 문법화. 이 경우 ‘为了/ 为着’는 ‘동사+동태조사’ 또는 ‘복합

전치사’로 모두 분석이 가능한 층위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복합전치사 ‘为了/ 为着’+O₁+V₂+O₂ [O₁=명사(구)]

3단계: 문법화의 성숙. ‘为了/ 为着’의 문법화가 심화되면서 기존에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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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为’처럼 ‘O₁’의 충당 성

분이 명사(구)에서 동사(구) 또는 주술구로 확대되고, 문미에

서 목적어로 사용되거나 주어 앞에 출현하는 등의 비전형적

인 용법으로 사용된다. 

‘为了/ 为着’+O₁+V₂+O₂ [O₁=명사(구), 동사(구), 주술구]

S+V(+O)+是+‘为了/ 为着’+O₁ 
‘为了/ 为着’+O₁, S+V₂+O₂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为了/ 为着’는 明代에 출현과 동시에 3단

계(문법화의 성숙) 상황에서나 출현이 가능한 유형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게다

가 [표3]과 [표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동구조보다 비연동구조에서의 출현이 

더 많아 일반적인 동사의 문법화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10) 따라서 ‘为了/ 

为着’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为’에 

접미사 ‘了/ 着’가 결합되어서 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단계: 동사 ‘为’ 
문법화

전치사 ‘为’→
汉代 이전

                 ⇣
→
明代

복합전치사 ‘为了/ 为着’2단계:                    전치사 ‘为’ + 접미사 ‘了/ 着’

그렇다면 기존의 전치사 ‘为’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为了/ 为着’가 출현한 이유

는 무엇인가? 이는 아마도 ‘为’라는 단어에 부여된 기능(각종 의미의 동사, 각종 

기능의 전치사 등)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전치사 ‘为’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를 다른 기능과의 구분을 위해서 

10) ‘X+了/ 着’ 유형의 복합전치사 중 하나인 ‘趁着’는 일반적인 문법화 과정에 따라 明代 초기

에는 동사 ‘趁’에 동태조사 ‘着’가 결합하여 사용되다가 다시 복합전치사로 문법화되었다. 

또한 ‘趁着’의 문법화는 明代에 동사 ‘趁’이 전치사로 문법화된 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재영⋅권선아(2011)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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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 ‘了/ 着’를 결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4.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明清시기 13종 문헌과 现代시기 작가 5인의 소설에 출현한 ‘为了/ 

为着’ 예문을 전수 추출하여 결합양상에 따라 분류한 후 각 결합상황에서의 ‘为了/ 

为着’의 기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为了/ 为着’의 연원에 대하여 논의해 보

았다. 고찰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전치사 ‘为了/ 为着’의 출현은 明代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둘째, 복합전치사 ‘为了/ 为着’가 수반하는 목적어의 충당성분은 明清시기에는 

명사(구)로 제한되었으나 现代시기에 이르러 확대되어 명사구뿐만 아니라 동사

(구) 또는 주술구까지 출현하였다.

셋째, ‘为了’와 ‘为着’는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사용빈도(310회，77%：95

회，23%)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 

넷째, ‘为了/ 为着’는 明代에 출현과 동시에 연동구조인 ‘为了/ 为着+O₁+V₂
(+O₂)’ 형식과 비연동구조인 ‘为了/ 为着+O₁’, ‘为了/ 为着+O₁, Sp’, ‘为了/ 为

着+O₁, V₂(+O₂)’ 형식에 출현하였다. 또한 출현빈도에 있어서도 비연동구조에 

출현한 경우가 연동구조에 출현한 경우보다 훨씬 많다. 

为了：비연동구조(250회, 83.1%)>연동구조(51회, 16.9%)

为着：비연동구조(62회, 65.3%)>연동구조(33회, 34.7%)

다섯째, 비연동구조인 ‘为了/ 为着+O₁’, ‘为了/ 为着+O₁, Sp’, ‘为了/ 为着+O₁, 
V₂(+O₂)’ 형식은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복합전치사 ‘为了/ 为着’

의 비전형적인 용법으로 인해 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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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연동구조보다 비연동구조에 더 많이 출현하는 출현양상과 연동구조에 

출현하는 경우에도 동사로 분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为了/ 为着’는 

기존의 전치사 ‘为’에 접미사 ‘了/ 着’가 결합해서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明清시기∼现代시기에 출현한 ‘为了/ 为着’의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연원 문제도 논의해보았다. 본고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了/ 着’의 성격과 출현 원인, 기존의 전치사 ‘为’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합전

치사 ‘为了/ 为着’가 출현한 원인 등에 대한 고찰은 후속 연구에서 계속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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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復合介词“为了/ 为着”考察

崔宰荣‧权仙娥

本文通过对于明清时期13种文献和5位现代文学家的小说中出现的復合介词“为了/ 为着”

进行穷尽式分析和考察，试图探復合介词“为了/ 为着”的来源。考察内容如下：
第一、復合介词“为了/ 为着”开始出现于明代。
第二、在明清时期復合介词“为了/ 为着”的宾语仅限于名词(词组)，到现代“为了/ 为着”

的宾语成分扩大，即可以名词(词组)，也可以动词(词组)以及小句。
第三、復合介词“为了”和“为着”的功能完全一致，但使用频率上(310次、77%：95次、

23%)却有很大差别。
第四、復合介词“为了/ 为着”已在明代不仅在连动结构“为了/ 为着+O₁+V₂(+O₂)”出现，

也可以在非连动结构“为了/ 为着+O₁”、“为了/ 为着+O₁, Sp”、“为了/ 为着+O₁, V₂(+O₂)”。而
出现于非连动结构的情况比出现于连动结构更多，具体情况如下：

为了：非连动结构(250次、83.1%)>连动结构(51次、16.9%)
为着：非连动结构(62次、65.3%)>连动结构(33次、34.7%)

第五、非连动结构“为了/ 为着+O₁”、“为了/ 为着+O₁, Sp”、“为了/ 为着+O₁, V₂(+O₂)”
是由于表达“原因”或“目的”的復合介词“为了/ 为着”的非典型用法而出现的。

第六、復合介词“为了/ 为着”是已有的介词“为”带有词缀“了/ 着”而出现的。 

關鍵詞 : 近代汉语, “X+了/ 着”, 复合介词, 为了, 为着, 语法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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